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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개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 이하 개발원)은 10월 12일 목요일, 하나은행

대회의실에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노숙인 등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하여 사업수행 5년 차가 되는「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의 성과를 돌아보고, 노숙인 맞춤형 자활사업 활성화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공론의 장으로 개

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는 정규형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

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근거기반 평가와 참여자 특성에 따른 

다차원적 분석으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사례 발표에서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방동환 팀

장과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정기진 사회복지사가 서울지역과 비서울지역

을 구분하여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운영사례를 발표하였다.

주제․사례발표 후에는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삶의질연구센터장을 좌

장으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과 노숙인 자활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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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현장, 학계, 공공분야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의견을 개진했다.

※ 토론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덕영 부연구위원, 대전광역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김

의곤 센터장, 열링여성센터 서정화 센터장

개발원 정해식 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노숙인

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이 더욱 발전적으로 확대 

되길을 기대하고, 나아가 노숙 복지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2019년도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초생활수급

자 등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탈빈곤 자활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붙임> 토론회 현장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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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공)


